
214. 몽주운명夢周隕命
처음에 최영崔瑩이 우왕禑王에게 군

사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략할 것을
권하니 우리(조선) 태조太祖(이성계李
成桂)가 대의를 들어 (위화도威化島에
서) 군사를 돌려 돌아와서는 (신돈辛旽
의 아들인 우왕 신우辛禑와 그 아들 창
왕 신창辛昌을 폐하고) 다시 왕씨王氏
(공양왕恭讓王 왕요王瑤)를 세웠는데
좌사左使 조준趙浚, 정당문학政堂文學
정도전鄭道傳, 밀직사密直使 남은南誾
등이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어디에
있는지를 알고 태조(이성계)를 (임금으
로) 추대하였다. 홍무洪武(명 태조) 임
신壬申(1392) 3월에 태조가 말에서 떨
어지니, 수시중守侍中 정몽주鄭夢周가
조준ㆍ정도전ㆍ남은 등이 한마음으로
(이성계를) 보익輔翼한다고 하여 대간
臺諫으로 하여금 이들을 탄핵하여 유
배시키게 하고 김귀련金龜聯과 이반李
蟠을 보내 유배지에서 그들을 죽이려
하였다.
이에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

흥안대군興安大君 이제李濟 등이 태조
에게 달려가 아뢰기를‘형세가이미 급
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찌 하리까’하니
태조가‘죽고 사는 것이 명命이니 다만
마땅히 순응하여 받을 뿐이로다’하였
다. 이화와 이제가 휘하의 조영규趙英
珪에게 말하기를‘이씨李氏(이성계등)
가 왕실에 공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
두가 아는데 지금 남에게 함몰되는 바
된다면 후세에 누가 이를 알겠는가. 휘
하 장사로서 어찌 그 힘을 발휘할 자가
없으리오’하니 조영규가‘감히 명을
좇지 아니하리까’하였다.
조영규 등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

정몽주를 격살擊殺하였다. 태조가 이를
듣고 크게 노했으나 병이 위독하여 말
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. 공정대왕恭
定大王(태종太宗)이 즉위하여 (정몽주
가) 섬기는 바에 마음을 오로지하고 그
절조節操를 두 가지로 하지 않았다고
하여 문충文忠의 시호를 추증하였다.
이화李和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 아우

로 호는 이요정二樂亭이고 환조桓祖
이자춘李子春의 측실 심씨金氏가 생모
이다. 우왕 1 4년, 1388년에 형 이성계를
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회군공신回
軍功臣이 되고 공양왕 4년, 1392년에
뒤에 태종太宗이 되는 이방원李芳遠이
정몽주를 격살하는 데 가담하고는 같
은 해 형 이성계를 추대함에 참여해 개
국공신開國功臣 1등에 서훈되면서 의
안군義安君이되었다. 1398년, 태조7년
의 제1차 왕자의 난에 정안군靖安君 이
방원을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
1등에 서훈되고 정종定宗 2년, 1400년
의 제2차 왕자의 난에 다시 공을 세워
좌명공신佐命功臣 2등이 되었다. 전후
4차에 걸쳐 공신이 되고 도합 5 7 0결의
공신전功臣田을 받아 조선조 공신중

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. 태종 7년,
1 4 0 7년 7월에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
가 되어 왕의 처남 민무구閔無咎ㆍ민
무질閔無疾 형제를 상소로 청죄請罪하
며 처벌케 했다. 1408년에 졸하여 양소
襄昭의 시호를 받고 태조의 묘정廟庭
에 배향되었다.
조영규趙英珪는 본관이 신창新昌으

로 신창조씨의 시조가 되며 초명은 평
評이다. 명족 차견질車堅質의 서녀를
아내로 맞았는데 차견질의 형인 처백
부 차원부車原뭘는 명유로서 두문동杜
門洞 7 2현의 1인이며 포은圃隱 정몽주
가 그 대고모의 외손자여서 인척관계
가 되는 셈이었다. 이성계의 문객門客
이자 사병으로 그 천거를 받아 벼슬에
올라 우왕 1 1년, 1385년에 판위위시사
判衛尉寺事가 되어 함주咸州 일대에
창궐하는 왜구를 토벌하는 이성계의
휘하에 종군하여 전공을 세웠다. 그 뒤
에 여러 차례 왜구토벌전에서 공을 세
우고 공양양 4년, 1392년에 이방원 등
과 모의하여 시중侍中 이성계를 문병
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죽교善竹橋
에서 격살하는 데 주역을 하였다. 이때
정도전 등과 함께 시중 이성계를 추대
하여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예조전
서禮曹典書에 올랐다가 3년 뒤 1 3 9 5년
에 병사하여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
事에 추증되었다.
이제李濟는 본관이 경산京山으로 문

렬공文烈公 이조년李兆年의 증손이며
권신 이인임李仁任의 아우 이인립李仁
立의 아들이다. 공민왕 1년, 1352년에
좌대언左代言이 되고 이해 밀직제학密
直提學으로 왕의 연저수종공신燕邸隨
從功臣 1등이 되었다. 뒤에 시중 이성
계의 3녀 경순공주慶順公主와 혼인하
여 그 사위가 되었고 공양왕 4년, 1392
년 전법판서典法判書로서 포은 정몽주
를 격살함에 가담하고 태조를 추대하
여 개국공신 1등에 흥안군興安君이 되
었다. 의흥친군위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
使를 거쳐 태조 2년, 1393년 우군절제
右軍節制에 올랐다가 1 3 9 8년 제1차 왕
자의 난에 정도전 일파로 몰려 정안군
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. 세종 때 신원
되어 경무景武의 시호를 받고 태조의
묘정에 배향되었다. 
공양왕恭讓王은 고려의 3 4대 말왕으

로 재위는 1 3 8 9년부터 1 3 9 2년까지 4년
이고 이름은 요瑤, 고려 2 0대왕 신종神
宗의 7대손이며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
왕균王鈞의 아들로 충목왕 1년, 1345년
에 나서 조선 태조 3년, 1392년에 5 0세
로 사사賜死되었다. 생모는 국대비國大
妃 왕씨王氏, 비는 창성군昌成君 노진
盧�의 딸 순비順妃이다. 1389년에 이
성계와 심덕부沈德符 등에 의해 창왕
昌王이 폐위되자 즉위해서는 이성계
일파의 압력에 따라 우왕禑王을 강릉
에서, 창왕을 강화에서 처살케 했다.

재위 3년 동안 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
화 등 전반에 결쳐 수차의 개편을 단행
했으나 이는 모두가 이성계 일파 신진
사대부의 세력신장이었다. 많은 관제도
를 개편하고 과거에서 무과武科를 신
설하며 불교를 정비하여 폐단을 없애
고 유교이념을 도입ㆍ채용함에 힘썼다.
1 3 9 0년에는 고승 도선道詵의 비기秘記
에 따라 한양으로 천도하여 개성에 분
사分司를 두었으나 이듬해 민심이 동
요하여 다시 개성으로 환도했다. 실권
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다가 1 3 9 1년 이
성계 일파에게 반대하던 정몽주가 살
해되자 조준ㆍ정도전ㆍ남은 등에 의해
덕이 없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폐위되
어 고려왕조가 끝났다. 태조 이성계가
즉위하고 조선이 개국되는 1 3 9 2년에 원
주로 방치되었다가 간성杆城으로 추방
되면서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고
1 3 9 4년에 삼척三陟으로 옮겼다가 사사
되었다. 그리고 태종 1 6년, 1416년에공
양왕으로 추봉되었다. 
포은 정몽주의 생애는 널리 잘 알려

져 있어 주해하지 않는다. 제목 몽주운
명夢周隕命은 정몽주의 목숨이 떨어졌
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.

여계쇠미태운승麗季衰微泰運升 : 고
려가 말년에 쇠미하고 큰 운이 솟으니
군현반부총비등群賢攀附摠飛騰 : 뭇

현자가 붙쫓아 모두 함께 날아오르는
데
종용취사오천자從容就死烏川子 : 연

일延日의 한 사람 조용히 죽음으로 나
아가
계아조선절의흥啓我朝鮮節義興 : 우

리 조선에 절개와 의리 일어나게 하였
네
충의유래불가인忠義由來不可� : 충

의의 유래는 묻힐 수가 없거니와
평시지려차무인平時砥礪且無人 : 평

시에야 마르고 닳도록 갈 사람 또한 없
고
질풍경초우난견疾風勁草尤難見 : 질

풍에 굳센 풀을 보기 더욱 어려우니
수식고려일개신須識高麗一介臣: 모름

지기고려에일개의신하 있음알리라

214. 길재항절吉再抗節
홍무洪武(명 태조) 기사己巳( 1 3 9 8 )

겨울에 주서注書 길재吉再가 벼슬을
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경진년庚辰
年( 1 4 0 0 )이 되자 공정대왕恭定大王(태
종太宗)이 동궁東宮에 (세자世子로) 있
으면서 이를 부르니 길재가 이르자 공
정대왕恭靖大王(정종定宗)께 아뢰어
봉상박사奉常博士를 배하게 하였다. 이
에 길재가 거듭 동궁에 아뢰어 사직하
자 공정대왕(태종)이 말하기를‘그대의
말하는 바가 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
는 것인데, 다만 부른 것은 나이나 벼
슬을 내린 것은 전하殿下(정종)인즉의
당 전하께 사직해야 할 것’이라 하였
다. 길재가 이에 글을 올려‘재再가 신
조辛朝(신우辛禑의 왕조)에 문과에 발
탁되어 문하부門下府 주서注書가 되었
으니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습니다.
빌건대 전리田里로 풀어 돌려보내 늙
은 어미를 끝까지 봉양하여 신하가 두
성씨를 섬기지 아니하는 뜻을 이루게
하여 주소서’하였다.
다음날 공정대왕(정종)이 경연經筵에

임어하여 지경연사知經筵事 권근權近
에게 묻기를‘길재가 절개로 맞서 벼슬
을 아니하는데, 옛사람은 어찌 처신하
였는지 잘 모른겠다’하였다. 이에 권

근이 대답하기를‘엄광嚴光이 굽히지
않으니 광무제光武帝가 이를 좇았습니
다. 재再가 만약 떠나기를 구한다면 그
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다하도록
더욱 허락하여 주심만 같지 못하겠습
니다’하였다. 공정대왕(정종)이 이에
돌아가기를 허락하니 길재가 인하여
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영락永樂(명 성
조成祖) 무술戊戌( 1 4 1 8 )에 전하殿下(세
종)가 즉위하자 공정대왕(태종)의 명을
받들어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었고 선
덕宣德(명 선종宣宗) 병오丙午( 1 4 2 6 )에
는 (죽은 길재에게) 좌사간대부左司諫
大夫를 추증하였다. 
길재吉再는 지금주사知錦州事 길원

진吉元進의 아들, 본관은 해평海平, 자
는 재보再父, 호는 야은冶隱 또는 금오
산인金烏山人으로 공민왕 2년, 1353년
에 나서 조선 세종 1년, 1419년에 6 7세
로 졸했다. 11세에 처음 냉산冷山 도리
사逃李寺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1 8세에
상산商山(상주尙州)의 사록司祿 박분
朴賁의 아문衙門에 가 논어論語와 맹
자孟子를 읽고 비로소 성리학을 알았
다. 또 아버지를 뵈려고 개성에 이르러
이색ㆍ정몽주鄭夢周ㆍ권근權近의 문하
에 드나들며 배워 학문의 지론至論을
들었다. 공민왕 2 3년, 1374년에 2 2세로
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生員試를 하고
우왕 9년, 1383년에는 사마감시司馬監
試를 했으며 1 3 8 6년에는 진사시進士試
에 6위를 하여 청주목淸州牧의 사록司
錄이 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다. 이무렵
1 4세 연하인 시중 이성계의 아들 이방
원李芳遠(태종)과 한마을에 살며 서로
공부하고 친하게 지냈다. 1387년에 성
균관 학정學正이 되고 이듬해 순유박
사諄諭博士를 거쳐 성균관 박사로 승
진했는데 이때 성균관 생도가 그 집으
로 모여들어 다른 명문가 자제들과 함
께 배웠다. 창왕 1년, 1389년에 문하부
의 주서注書가 되었으나 나라가 망할
것을 알고 이듬해 봄에 노모를 모신다
는 핑계로 고향 선산善山으로 낙향했
다. 공양왕 3년, 1391년에계림부鷄林府
와 안변安邊 등의 교수敎授로 발령되
었으나 다 부임치 않았고 우왕이 피살
했을 때는 채과菜果와 혜장醯醬까지도
입에 대지 않고 3년 심상心喪을 하였
다. 그가 워낙 가난하니 선산군사善山
郡事 정이오鄭以吾가 오동동梧桐洞의
묵은 밭을 주기도 하였다. 정종 2년,
1 4 0 0년 가을에 세제가 된 이방원이 불
러 태상박사를 제수했으나 받지 않고
수절守節을 청하니 그 집이 조세와 부
역을 면해 내려 보냈다. 태종 3년, 1403
년에 고을 원 이양李楊이 그 외진 집을
오동동으로 옮겨 족히 살게 하였으나
그는 극히 필요한만큼만 받았다. 그를
흠모하는 학자가 사방에서 모여들어
배웠는데 문하에서 김숙자金叔滋 등이
배출되었다. 양촌陽村 권근이 졸하자
그는 스승으로서 수절할 수 있도록 해
주었다 하여 또 3년 심상을 하였다. 목
은 이색ㆍ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말
의 삼은三隱으로, 또는 도은陶隱 이숭
인李崇仁과 함께 4은으로 불리며 사후
에 충절忠節의 시호를 받고 야은집冶
隱集과 야은속집을 남겼다. 또 그의 언
행록言行錄이 전하고 금산의 성곡서원
星谷書院, 구미의 금오서원金烏書院,
인동仁同의 오산吳山서원에 봉향되었
다.
엄광嚴光은 중국 후한後漢 시대 여

요餘姚 사람으로 본디 성이 장莊씨인
데 전한 명제明帝의 이름자를 피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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